
책 & 영화 톡톡(talk) 클럽 106기(3월 ~ 5월) 안내

3월 15일 ­ 독서토론 : 소설 『가재가 노래하는 곳』(델리아 오언즈, 살림)

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(州). 갈라진 해안선 사이에 자리잡은 한 
마을의 외딴 습지에서 젊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다. 용의자로 지
목된 사람은 한 때 남자의 연인이었던 ‘카야’라는 소녀이다. 가족
에게 버림받고 습지 통나무집에 홀로 살아가던 동네 왕따소녀 카
야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서준 변호사 톰. 사건의 진실을 찾기위
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.
동물생태학자 델리아 오언스가 일흔이 가까운 나이에 출간한 첫 
소설로, 편견을 딛고 혼자 힘으로 커가는 소녀의 성장담을 바탕으
로 습지의 아름다운 풍광과 생명력 넘치는 사계절의 묘사가 특히 
인상적이다. 2019년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
1위에 올랐다.     

4월 19일 ­ 영화토론 : 《가버나움》 (나딘 라비키 감독,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)

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. 살인미수죄로 복역 중인 한 소년이 재판
정에 앉아 있다. 그러나 소년은 원고이다. 자신을 ‘세상에 태어나
게 한 죄’를 물어 자기 부모를 고소했고, 그 재판이 진행 중인 것
이다. 그의 부모는 자식을 줄줄이 낳기만 하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
않았다. 먹이고 가르치는 기본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갓 초경
을 시작한 딸을 늙은 남자에게 팔아 먹고 산다. 자인은 지옥같은 
집을 나와 떠돌지만 현실은 점점 더 비참해진다.     
레바논 출신 여성 감독인 나딘 라비키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
도시 ‘가버나움’의 역설적 의미를 영화 제목으로 삼아 제작한 이 
영화는 2018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경쟁후보였으며 심사위원상
을 수상했다. 

5월 17일 ­ 독서토론 : 비소설 『공간의 미래-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변화』(유현준, 을유문화사)

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삶이 변화하는 것에 맞
춰 함께 변화해 왔다.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
서 공간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, 나아가던 방향도 조금 틀
어졌다. 
건축가 유현준은 전염병, IT기술 발달로 가능해진 온라인 수업과 
재택근무, 자율주행 자동차, 1인가구의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
현대사회에서 회사, 학교, 상업 시설, 공원, 지방 도시, 물류 터널 
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은 어떻게 
변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며 새롭고도 발랄한 공간의 
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.  


